
2014 오페라 창작산실 음악공모는 2013년도 대본공모 선정작 ‘소서노’와

‘미호’에 대한 음악을 작곡하는 것으로, 선정된 작품은 상금과 함께 차년

도 실연 심사의 기회를 얻게 되고 실연심사에서 최종 선정될 경우, 우수

작품제작지원을 받게 된다.

지난 10월에 진행된 음악공모를 통하여 ‘미호’에 대한 작품이 선정이 되

었고 ‘소서노’의 경우 적격한 작품이 없어 재공모를 진행하게 되었다.

이번 심의에는 총 7건이 신청되었고, ①작곡의 완성도 및 예술성(70%),

②향후 발전 가능성(30%)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‘소서노’에 대한 음악작곡

총 1건을 선정하였다.

심의는 제출된 악보와 음원을 중심으로 진행하였고, 지난 1차 공모에

비해 더 많은 지원자들이 다양한 음악으로 작품을 준비하였다. 특히 지난

음악공모에 지원했던 작곡가들이 재공모 지원 시 더욱 발전되고 정리된

음악어법을 구사했음을 알 수 있었다.

이번 심의에서는 대본의 스토리 전개와 장면들에 대한 극적인 이해도,

언어와 음악과의 밀접한 연관성, 오페라적인 성악 선율의 구사, 음악어법

의 시대성과 독창성, 오케스트레이션의 다양한 구사와 표현력 등에 집중

하였는데, 선정작의 경우 심도 있는 대본의 이해와 극적 해석력, 가사에

담긴 의미를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성악 선율, 그리고 독자적인 음악어법

을 통한 다양한 오케스트레이션의 구사 능력을 보여주어 앞으로 대본 작

가와의 협업을 통해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

을 보여주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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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작품들 중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작품들이

있었으나, 대본의 내용과 특징이 음악으로 적절하게 표현되지 않거나, 음

악어법 면에서 독창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아쉬움을 남겼다. 하지만 각

각의 다양한 음악적 가능성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므로, 지속적으로 부족

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보다 완성도 있는 오페라 작품들

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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